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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이 연구에서는 세계태권도 남자부 선수들 선제득점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난이도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설계 하였
다. 구체적으로 2022 과달라하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기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체급은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내용 변인은 선제득점 여부, 공격형태, 공격부위, 경기상황 4개 변인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기술
통계, Rasch 모형 그리고 차별기능문항을 적용하였다. 이때 통계프로그램은 SPSS 와 Winstep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경량급에서는 선제득점에 따른 득점빈도가 모든 경기변인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중량급에서는 선제득점에 따른 득점빈도에서 공격유형과 공격부위에서 득점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상황에서
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미 득점한 경우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공격유형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면서, 선제공격 득점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부위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며, 몸통, 경기상황에서는 선제득점 하지 못한 선수이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급의 경우 공격유형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면서, 역습공격, 공격부위는 선제득점을 수
행한 선수이며, 몸통, 경기상황에서는 선제득점 수행한 선수이면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겨루기, 경기상황, 공격부위, 공격형태, 득점 난이도, 선제득점, 태권도

Abstractㅤ This study analyzed the difficulty of scoring in different match situations in relation to which 
competitor scored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2022 Guadalajara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The analysis was performed for two separate weight classes: lightweight and heavyweight. 
Four game content variables were used: whether the athlete scored first, attack type, attack area, and game 
situation. Descriptive statistics, the Rasch model, and discrimination function questions were applied for data 
processing. SPSS and Winsteps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05. Consequently, in the lightweight class, the scoring frequency of the first scorer was high for all the 
game variables. In the heavyweight class, the scoring frequency for the first scorer was high for the attack type 
and attack area. By contrast, those who did not score first were more frequently found to be in a loss situation. 
By analyzing the scoring difficulties in different match situations based on whether the competitor scored first, 
the athletes who scored first in attack type most easily scored first. In losing situations, the athletes who scored 
first in attack area scored most easily, whereas those who did not score first scored most easily in body and 
match situations. For the heavyweight class, those who scored first in terms of attack type, counter-attack, and 
attack area scored the most easily while winning in body and match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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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 중 하나인 태권도 겨루기 종목은 선수들의 경
기력 수준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다[1,2]. 과거 태권
도 겨루기 경기의 경우 한국 선수들이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우
수한 경기력과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20 도
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여자부의 경우 태
국(-49kg), 미국(-57kg), 크로아티아(-67kg), 세르비아
(+67kg) 국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남자부에서는 
이탈리아(-58kg), 우즈베키스탄(-68kg), 러시아(-80kg, 
+80kg) 국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반면, 도쿄올림
픽에서 한국은 6체급 선수들이 출전하여 은메달 1개, 동
메달 2개 성적을 거두었다. 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한 것에 비해 최근 개최된 올림픽에서 성적이 저조한 실
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선수들 경기력이 더욱 빠
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태권도 겨루기 종목이 세계적인 스포츠로 거듭나면서 
외국 선수들 경기력이 향상됨에 따라 국내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한국 태
권도 대표팀에서는 국가대표팀 전담 지도진과 경기분석
관, 의무 트레이너 등을 고용하여 선수들이 훈련과 시합
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또한 학
계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체력 향상 측면[3,4], 부상 예
방 측면[5], 심리적 측면[6] 그리고 경기분석 측면[7,8]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선수들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태권도 겨루기 분야에서는 경기분석에 관한 관
심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분석은 경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 혹은 전술에 대한 측면을 객관적이
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분석하는 분야이다[9]. 이는 최
근 스포츠 경기분석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학술 분야
의 융합적 관심이 높게 나타나면서 여러 방법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0]. 따라서 태권도 분야에서는 현재 경
기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권도 겨루기 분야에 대한 경기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기술분석, 득점 분석, 경기운영 형태 분석 등[11,12,13] 
적지 않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는 
과거 경기규칙을 기반으로 수행된 경기분석 연구들로 현
재 태권도 겨루기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과거 태권도 겨루기 경기방식은 3회전에 대한 득점을 총 
합계하여 승자를 결정하였다면 2022년부터 승자를 결정
하는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는 회전승
패제를 도입하여 라운드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는 하나
의 회전에서 득점 점수를 바탕으로 회전 승패를 결정하여 
총 3회전 중 2회전을 먼저 승리하는 선수가 승자가 되는 
방법이다[14]. 이러한 경기규칙 변화는 선수들이 경기를 
수행하는 방법과 경기운영 그리고 전술 등이 달라질 수밖
에 없다. 실제로 [14] 연구에서는 태권도 라운드 시스템이 
도입된 시점부터 선수들의 경기운영이 변화하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 또한 라운드 시스템의 경우 과거보다 경기 
시간이 단축되어 선수들이 발차는 횟수, 경기 스타일, 선
제득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승패를 결정하는 특징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선수들의 선제득점
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총점을 
통해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현 경기규칙보다 경기 
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선제득점에 대한 중요성이 낮지
만, 현재 경기 규정은 라운드 시스템으로 적용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 경기 시간이 길지 않아 선제득점을 먼저 수
행한 선수가 라운드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15,16]. 이에 태권도 겨루기 분석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된 경기규칙을 바탕으로 선제득점을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운드 시스템이 도입된 202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바탕으로 태권도 겨루기 선수
들의 선제득점에 따른 경기분석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제득점 
여부에 따라 경기내용 분석을 통해 경기내용별 득점에 대
한 난이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연구에서는 2022 과달라하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기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 영상 자
료는 Youtube 세계태권도연맹 채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자료는 남자부 경기를 수집하였다. 체급은 경
량급(-54kg, -58kg, -63kg, -68kg)과 중량급(-74kg, 
-80kg, -87kg, +87kg)으로 구분하였으며, 경량급은 185
경기, 중량급은 152경기 총 337경기를 연구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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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자료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data
Classification Match number %

Light
weight

-54kg 41 12.2
-58kg 44 13.1
-63kg 51 15.1
-68kg 49 14.5

Heavy
weight

-74kg 50 14.8
-80kg 37 11.0
-87kg 32 9.5
+87kg 33 9.8

2.2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세계태권도 남자부 경기를 

Youtube 세계태권도연맹 채널을 통해 경기 영상을 수집
하였다. 수집된 영상을 경기자료인 data로 변환하기 위해 
Excel 2016을 활용하여 경기 변인을 코딩하였다. 이 연
구에서 적용한 경기내용 변인은 선제득점 여부, 공격형태
(선제공격, 역습공격), 공격부위(얼굴, 몸통) 그리고 경기
상황(이기고 있는 상황, 동점 상황, 지고 있는 상황) 4개 
변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변인 선정은 1차적으
로 선행연구[8,13,17]를 참고하였으며, 최종 경기내용 변
인 선정은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변인을 선정하였다. 전
문가는 태권도 교수 2인, 태권도 지도자 2인, 태권도 경기
분석관 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태권도 겨루기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
인을 바탕으로 경기기록은 태권도 겨루기 선수 출신 5인
이 기록하였으며, 기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기록에 대한 사전 교육을 2주 수행하였다. 또한 
경기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원들에게 
동일한 경기 5경기를 기록하여 기록원 간에 신뢰도를 확
인하였다. 기록원 간에 신뢰도 지수는 .80(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기
록원들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
다.

2.3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세계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기내용 득점 난이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른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경기기록에 대한 변인별 기술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둘째, 회전 별 

경기내용에 따른 득점 난이도를 산출하기 위해 Rasch 모
형을 적용하였다. Rasch 모형은 태권도 선수들이 득점을 
수행함에 있어 경기내용에 따른 득점이 ‘어려움’ 혹은 ‘쉬
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17]. 또한 이 연구에서는 
회전 별 경기내용에 따른 득점 난이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별기능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
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1>과 같다. 통
계프로그램은 Winsteps 3.65.0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통
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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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 집단과 B 집단의 난이도 대한 차이
∆  = ∆에 대한 표준오차

Fig. 1. DIF formula

3. 연구결과

3.1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빈도분석
이 연구에서는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빈도를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는 경량급의 선제득점에 따른 경기내용별 빈도분
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경량급에서는 선제득점에 따른 득
점 빈도가 모든 경기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선제
득점을 수행한 경우에서는 선제공격이 1,003회(39.7%)
로 가장 높은 득점 빈도로 산출되었다. 반면, 선제 미 득
점에서도 공격유형 변인인 선제공격에서 720회(28.5%)
로 가장 높은 득점 빈도로 나타났다.

Table 3은 중량급 선수들의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
기내용별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중량급에서는 선
제득점에 따른 득점 빈도에서 공격유형과 공격부위에서 
득점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상황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미 득점한 경우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제득점을 수행한 경우에서는 이기고 있
는 상황에서 579회(33.4%)로 가장 높은 득점 빈도로 산
출되었다. 반면, 선제 미 득점에서는 몸통 395회(28.6%)
로 가장 높은 득점 빈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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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coring frequency %

Attack
pattern

Preemptive scoring Preemptive attack 460 29.2
Counter attack 427 27.1

Preemptive not scoring Preemptive attack 351 22.2
Counter attack 340 21.5

Attack site
Preemptive scoring Torso 548 39.7

Face 250 18.1

Preemptive not scoring Torso 395 28.6
Face 186 13.6

Match situations

Preemptive scoring
Winning situation 579 33.4
Losing situation 107 6.2

Deadlock 281 16.2

Preemptive not scoring
Winning situation 143 8.3
Losing situation 458 26.4

Deadlock 164 9.5

Table 3. Scoring frequency analysis by match situation depending on first scorer (heavy weight)

Classification Scoring frequency %

Attack
pattern

Preemptive scoring Preemptive attack 1003 39.8
Counter attack 465 18.4

Preemptive not scoring Preemptive attack 720 28.5
Counter attack 337 13.3

Attack site
Preemptive scoring Torso 754 32.4

Face 583 25.1

Preemptive not scoring Torso 560 24.1
Face 428 18.4

Match situations

Preemptive scoring
Winning situation 353 17.5
Losing situation 561 27.6

Deadlock 345 17.1

Preemptive not scoring
Winning situation 103 5.1
Losing situation 485 24.0

Deadlock 175 8.7

Table 2. Scoring frequency analysis by match situation depending on first scorer (light weight)

Classification Difficulty level
(logit) Standards error Rank

Attack
pattern

Preemptive scoring Preemptive attack -.41 .03 1
Counter attack .15 .05 3

Preemptive not scoring Preemptive attack -.06 .03 2
Counter attack .31 .05 4

Attack site
Preemptive scoring Torso -.07 .03 1

Face .00 .04 2

Preemptive not scoring Torso .00 .04 2
Face .08 .04 3

Match situations

Preemptive scoring
Winning situation -.04 .04 4
Losing situation -.16 .04 2

Deadlock -.14 .06 3

Preemptive not scoring
Winning situation .18 .07 5
Losing situation -.23 .04 1

Deadlock .39 .07 6
Higher logit values indicate higher 'scoring' difficulty

Table 4. Analysis of scoring difficulty by match situation depending on first scorer (light weight)

3.2 회전 별 경기내용에 따른 득점 난이도 분석
Table 4는 경량급 선수들의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

기내용별 득점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공격

유형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면서, 선제공격을 
할 때 득점 난이도(logit : -.41, SE : .03)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공격부위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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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ifficulty level
(logit) Standards error Rank

Attack
pattern

Preemptive scoring Preemptive attack -.07 .05 2
Counter attack -.10 .05 1

Preemptive not scoring Preemptive attack .05 .05 3
Counter attack .12 .05 4

Attack site
Preemptive scoring Torso -.19 .05 1

Face -.04 .06 3

Preemptive not scoring Torso -.08 .05 2
Face .32 .07 4

Match situations

Preemptive scoring
Winning situation -.39 .04 1
Losing situation .10 .08 4

Deadlock .12 .09 5

Preemptive not scoring
Winning situation .07 .06 3
Losing situation -.38 .05 2

Deadlock .48 .09 6
Higher logit values indicate higher 'scoring' difficulty

Table 5. Analysis of scoring difficulty by match situation depending on first scorer (heavy weight)

Classification  dif*

Attack
pattern

Preemptive attack Preemptive attack(a) -8.250* bCounter attack(b)

Counter attack Preemptive attack(a) -2.263* bCounter attack(b)

Attack site
Torso Preemptive attack(a) -1.400Counter attack(b)

Face Preemptive attack(a) -1.414Counter attack(b)

Match situations

Winning situation Preemptive attack(a) -2.729* bCounter attack(b)

Losing situation Preemptive attack(a) 1.237Counter attack(b)

Deadlock Preemptive attack(a) -2.828* bCounter attack(b)
dif* : Indicates high scoring difficulty.

Table 6.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scoring difficulty by match situation depending on first scorer (light 
weight)

이며, 몸통(logit : -.07, SE : .03)인 경우, 경기상황에서
는 선제득점 하지 못한 선수이면서, 지고 있는 상황(logit 
: -.23, SE : .04)에서 득점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5는 중량급 선수들의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
기내용별 득점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공격
유형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면서, 역습공격을 
할 때 득점 난이도(logit : -.10, SE : .05)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공격부위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
이며, 몸통(logit : -.19, SE : .05)인 경우, 경기상황에서
는 선제득점 수행한 선수이면서, 이기고 있는 상황(logit : 
-.39, SE : .04)에서 득점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3.3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난이도 차이 
분석

Table 6은 경량급 선수들의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
기내용별 득점 난이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별 기능 
문항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선제공격, 역습공격, 이
기고 있는 상황, 동점 상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변인에서 모두 
선제 미 득점 한 경우에서 득점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7은 중량급 선수들의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
기내용별 득점 난이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별 기능 
문항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역습공격, 얼굴, 이기고 
있는 상황, 지고 있는 상황, 동점 상황에서 모두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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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if*

Attack
pattern

Preemptive attack Preemptive attack(a) -1.697Counter attack(b)

Counter attack Preemptive attack(a) -3.111* bCounter attack(b)

Attack site
Torso Preemptive attack(a) -1.556Counter attack(b)

Face Preemptive attack(a) -3.905* bCounter attack(b)

Match situations

Winning situation Preemptive attack(a) -6.379* bCounter attack(b)

Losing situation Preemptive attack(a) 5.088* aCounter attack(b)

Deadlock Preemptive attack(a) -2.828* bCounter attack(b)
dif* : Indicates high scoring difficulty.

Table 7.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scoring difficulty by match situation depending on first scorer (heavy 
weight)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변인
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을 제외한 4개의 변인에서 모두 선
제 미 득점 한 경우 득점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태권도 겨루기 분야에서는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 지도자, 연구자 등 적지 않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과학을 바탕으로 선수들 경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태권도 
겨루기 종목은 다양한 기술과 전술 그리고 경기운영에 따
라 경기 결과가 좌우되며, 상대와 일대일로 경기를 수행
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기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이
다. 따라서 선수들에 대한 경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분석 분야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 연구
에서는 세계태권도 남자부 선수들의 대상으로 선제득점
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선제득점에 대한 중요성
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다[18].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경우 추후 연속득점을 수
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선제득점을 수행한 경우 승
리확률이 약 65%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그러
나 최근 태권도 경기 규정이 라운드 시스템으로 변경됨으
로서 선제득점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선제득점을 통해 연속득점 혹은 경기 결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보고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에 이 연구에서는 선제득점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경기
내용별 득점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경기내용 변인에서 선
제득점을 수행한 선수가 득점이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제득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동
일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경기 규정이 라운드 시
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선제득점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크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라운드 시스템은 경기 시간 2분을 통해 라운드 승패가 결
정되는 반면, 과거 경기규칙은 총 6분을 통해 경기 결과
가 판정되기 때문에 선제득점에 대한 영향력은 최근 개정
된 라운드 시스템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경기 규정을 적용하여 선제득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태권도 선수들에 대한 경기유형을 구분한 연구
를 확인할 수 있다[19].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 경기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 승리집단 유형 4가지, 패배집단 
유형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때 승리집단의 경
우 4가지 유형 중 선제득점과 관련된 유형이 2가지로(선
제득점_체력형, 선제득점_관리형)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
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제득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반면, 선제득점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난이도를 분
석한 결과에서는 경량급의 경우 선제득점 시 선제공격을 
통해 득점을 한 경우 득점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중량급에서는 선제득점 시 역습공격을 통해 득
점한 경우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득점에 대한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득점을 수행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
석된다. 공격부위에서는 체급 관계없이 선제득점 시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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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경우였으며, 경기상황에서는 경량급의 경우 선
제득점을 하지 못한 경우 지고 있는 상황, 중량급은 선제
득점 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난이도가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내용별 득점에 대한 난이도가 
쉬움 혹은 어려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실제 겨
루기 전략 혹은 경기상황에 따른 판단을 결정할 때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경량급과 중량급
에 대한 결과들이 다소 상이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
행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체급에 관계없이 경기내용을 분
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7,11,13]. 그러나 이 연
구에서 살펴보면 경량급과 중량급에 대한 경기내용별 득
점 난이도가 공격유형, 경기상황 변인에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훈련은 남녀, 체
급과 관계없이 합동훈련을 주로 하며, 구분하여 훈련을 
수행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르면, 체급별 득점에 대한 난이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훈련 시 체급을 고려할 필요
성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량급의 경우 선제득점
을 수행한 경우 공격적인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득점을 
높이는 전략으로 계획한다면, 중량급의 경우 선제득점 시 
공격적인 경기보다는 역습공격을 통한 득점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겨루
기 경기에서는 체급을 고려한 경기분석 연구들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세계태권도 남자부 선수들 선제득점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태권도 선수들의 경우 선제득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선수들이 선제득점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과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선제
득점 시 경기내용별 득점 난이도 결과를 통해 득점을 수
행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
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
권도 여자부 체급을 경량급과 중량급으로만 구분하여 결
과를 산출하였다. 태권도 체급은 일반적으로 8체급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2개
의 체급으로 구분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대회를 
수집하여 체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기내용 변인을 선
정하는데 있어 기술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기술의 변인의 경우 돌려차기와 내려차기, 밀어차기에 대
한 비중이 높기에 변인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기술에 대한 내용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
째, 이 연구의 결과 남자부 선수들의 대상으로만 분석을 
수행하여 여자부 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
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기
규칙, 세계적인 경기력을 지닌 선수 대상, 득점 난이도 분
석 등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또한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제득점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수 및 지도자들이 
전술 및 전략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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